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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와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’. 쿠팡 클린/비건뷰티 카테고리의 모토입니다. 지난 5월 19일, 이 모토에 맞춰 쿠팡 뷰티 팀
이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20명이 넘는 뷰티 팀 인원이 총출동해 잠원한강공원의 쓰레기를 주웠죠.

이번 행사를 기획한 쿠팡 뷰티 스킨케어 팀 브랜드매니저 이현정 님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.

안녕하세요,�쿠팡 뷰티 스킨케어 팀 브랜드매니저 이현정입니다.�

지난 5월 19일, 저희 뷰티 팀은 한강에서 ‘플로깅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플로깅은 ‘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‘plocka upp’
과 영단어 ‘jogging’의 합성어로,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합니다. 오늘은 이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�

문화개선 TF 미팅 중 클린/비건뷰티 관련 행사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. ‘플로깅’ 행사를 진행해보자는 아이디어였
죠.� �

쿠팡 비건뷰티 소개 페이지
지난해 쿠팡 뷰티 팀에서는 클린/비건뷰티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.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뷰티 카테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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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도 클린뷰티, 비건뷰티 상품을 원하는 고객분들이 늘어났습니다. 클린/비건뷰티 카테고리는 이런 고객 니즈에 맞춰 생기게 되
었습니다.

클린뷰티: 피부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
비건뷰티: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, 제작 과정 중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

쿠팡 뷰티 팀에서는 클린/비건뷰티 카테고리 성격에 부합하는 상품을 고객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. 또한
비건 인증을 받은 상품에 한해 ‘비건’ 엠블럼을 부착하여 고객이 본인의 신념에 따라 쉽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기도
합니다.�

한강 플로깅 행사는 이런 활동들의 연장선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�

플로깅 행사를 위해 준비한 도구들. 비닐봉지도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했다.
플로깅을 했던 날은 5월 중순인데도 낮기온이 27도를 돌파하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. 저희 뷰티 팀은 잠원한강공원에 모여 집게
를 들고 하나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.

20명이 넘는 인원이 잠원지구에서 반포대교까지 왕복하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. 생각보다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많아 놀
랐습니다. 쓰레기를 주우며 ‘나와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’라는 쿠팡 클린/비건뷰티의 모토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.



또한, 브랜드 매니저(BM)로서 상품 소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, 이런 활동을 하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. 작은 손길이지만 이런 활동
들이 모여 모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� �

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자연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.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팀빌딩이 되기도 했습니다.�

삼삼오오 친분 있는 분들과 모여 근황 토크를 하며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요. 그러다가도 쓰레기를 따라 여기 저기 흩어지다 보니
평소에는 친분이 없던 분들과도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�



쓰레기를 줍는 쿠팡 직원들

참여했던 분들 대부분이 ‘플로깅을 하며 머리를 비울 수 있었다’, ‘리프레쉬에 큰 도움이 됐다’고 말해주셨습니다.  플로깅이 끝난
후에는 조직활성화 세션까지 이어져 다채로운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�



플로깅 끝무렵, 어느새 가득 찬 쓰레기 봉지들
한강 플로깅을 계기로 앞으로도 ‘쿠팡 뷰티’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해보려 합니다. 쿠팡의 클린/비건뷰티 카테고리에 많은 관심
부탁드려요!

쿠팡 뷰티 팀
쿠팡 클린/비건뷰티 카테고리 둘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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